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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 온·습도 제어장비 기업 워트,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
신청

워트 본사 전경. <사진=워트>

반도체 공정 내 온·습도 제어장비 전문기업 워트가 2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

한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
워트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'초정밀 온도습도 공기조절장치(THC)를 제조하는

기업이다. 반도체 칩은 웨이퍼 제조공정 중 온도 및 습도, 먼지 등의 영향으로 불량이 발

생한다. 회사는 THC를 통한 공정 환경·공조 제어로 칩 제조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

다.

THC 장비는 과거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장비다. 워트는 THC를 자체 개발해 국내 반도체

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. 이외에도 기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의 국소 환경제어 장

비도 생산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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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안정적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. 워트는 반도체 산업 침체에도 불

구하고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28억원, 영업이익 67억원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.

 

박승배 워트 대표는 "공모자금을 통해 공정 미세화에 따른 초정밀 환경제어 기술의 R&D

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용 차세대 초정밀 항온·항습 제어장비,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항

온·항습 장비 등을 개발해 나갈 예정"이라며, "M&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적극 추진하

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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